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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 오일볼 2차오염 “우려”
해경, 안면도 해변에 경화 기름찌꺼기 대량 밀려들어 … 타르볼 가능성

안면도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2차 환경 오염 피해 논란을 낳고 있는 오일볼(Oil ball)에 대해 관심이 주목

되고 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14일 오전 태안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에 이르는 해변 

10여㎞에 2-3㎝크기의 경화된 기름찌꺼기인 오일볼이 대량으로 밀려들었다.

오일볼은 바다 위를 떠돌던 기름 덩어리가 표면의 휘발성분이 날아가면서 탁구공이나 야구공 크기로 굳어진 

것으로 뭉쳐진 오일볼은 바닷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다시 물위로 떠올라 기름막 형태로 터

지면서 2차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속에서 흘러다니는 동안에도 물고기나 해조류에 달라붙어 생명을 앗아가고 기름분해 미생물에 의한 분해 

속도도 매우 느린 편이어서 조류를 타고 경기, 전라 연안 등 어디로 흘러들지도 몰라 기름 유출 사고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시켜 1차로 플랑크톤을 오염시킨 뒤 물고기, 사람으로 이르는 먹이사슬 

전반으로 오염을 확산시킨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찬혁 생태국장은 “눈에 보이는 기름띠는 방제 및 회수 작업으로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겠지

만 바다로 가라앉은 오일볼 등 기름덩어리는 또 다른 오염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4ｍ 이상의 

높은 파도 등으로 높은 비중의 중질류가 해수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오일볼의 형성 과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일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적게는 수주,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안면도에서는 불과 8일만에 발견된데다 

오일볼의 피해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연구원 위해성연구단 이문혁 박사는 “오일볼은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로 다른 나라의 원유 오

염 사고에서도 오일볼에 따른 2차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며 “안면도에서 발견된 기름덩어리는 사고 

후 시간이 흐르면서 경질유가 증발된 뒤 아스팔트 성분으로 끈적하게 굳어진 타르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

다.

또 “타르볼 역시 원유 유출 사고 발생 후 바다가 자정능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

로 해안에 추가적으로 심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경대 류청로 해양공학과 교수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덩어리가 파도 등으로 부서지며 분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패류에 직접 닿지 않은 한 2차 피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 김영환 배출물과장은 “유출된 기름이 풍화작용을 거치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며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안과 달리 서해안은 바닷물의 비중도 일정해 만약 기름덩어리

가 바닷 속으로 가라앉더라도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일볼의 유해성 논란을 떠나 안면도로 흘러든 기름찌꺼기는 추가로 보령 앞바다나 천수만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서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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